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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의 관련성 및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북한이탈여성 총 2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40점으로 조사되었다. 외모관심도는 5점 만점에 3.20점이며, 

외모관리 행동은 5점 만점에 2.67점으로, 대상자들은 메이크업과 의복관리 행동을 많이 하지만 운
동, 섭식 행동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는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외모관리행동에서는 외모관리 하위 영역별 차이는 있으나, 연령, 성형관심도, 재북시 직업
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과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모관심도는 외모관리행동,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또한 외모관리행동은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는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을 44.7%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북한이탈여성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외모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 중심어 :∣북한이탈여성∣자아존중감∣외모관리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baseline data by exploring the self-esteem and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North Korean immigrant wom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14 to February 2015 from 201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1) The mean score of self-esteem was 2.40 in 4 points, and the mean of the appearance concern 

was 3.20 in 5 points. And the mean of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as 2.67 
in 5 points. Subjects had a lot of make-up and clothes behaviors. However exercise, food 
intake behaviors of subjects were lowerer than average.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lf-esteem, the appearance concern and general 
charateristeics(e.g age, intent weight loss,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In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and job in North Korea.

3)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and the appearance concern,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ge, intent weight control as well as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In the appearance concern, it showed a correlation with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ge, intent weight control as well as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In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age, 
intent weight control and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4) 44.7% of 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as explained: self-esteem, the 
appearance concern.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utilization of developing programs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 keyword :∣North Korean Immigrant Women∣Self-esteem∣Gen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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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행동의 중요한 기본 동기로서 정신건강 및 적응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이나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신적, 사회적 생활적응

의 한 지표가 된다[1].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

적인 평가로서 하나의 특별한 개체 즉, 자아에 대한 긍

정적, 부정적 태도’(Rosenberg, 1965)로 타인과의 사회

적 관계에서 양산되는 정서적인 반응과 밀접한 연관성

이 있다[2].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특

성, 경제적 적응 및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 

및 외모 평가[3-5]와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외모

에 대한 느낌과 수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외모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오늘날은 미의 다양성의 추구로 단순히 얼굴의 메이

크업 뿐 만 아니라 헤어, 의상까지도 외모관리로 포함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미의 기준에서 볼 때, 자신의 신체 단점에 대해 보완하

고자 하는 노력 역시 외모관리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6]. 보다 나은 외모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관심은 계

속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논하기 

어려울 만큼 외모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7].

외모관리 행동은 사회생활과 상호관련성 있는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활동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게 하여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외모 

관리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조정하고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정서적 소통과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형성할 수

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외모관리행동이 얼

굴 매력 또는 전반적인 신체 매력을 결정하는 예측 요

인 중 하나이며,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 요인이라 하였다[5]. 또한, 외모관리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상황 내에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감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사람들

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획득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관대한 평가를 

받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감을 받는 반

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타인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이는 곧 자신감을 상실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8]. 신체는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

적 자산으로 인식되며 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는 자신감

과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매개체로서 개인적인 만족 혹

은 사회적인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9].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000명이 넘게 입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25,000명

을 넘어서고 있으며[10],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이탈 여성 입국자 수가 전체 이탈 주민의 70%로 여성 

이탈자 수의 증가는 주목할만한 수준이다. 북한이탈 여

성들은 탈북 과정 및 탈북 후 제 3국에서의 체류 과정, 

폭력과 신변 위협에 따른 정신적 문제 및 영양부족, 집

단생활의 감염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와 자존감 상실을 경험하였

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입국 후 한국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문화적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지각된 적대감과 차별감, 외로움, 문화적 스트

레스 등 자아존중감 상실에 의한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

을 겪는다[11]. 북한이탈 여성은 새로운 사회,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으로서, 외로움과 적대감, 차별감

을 극복하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한 남한생

활 적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북

한이탈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외상경험[11], 자

존감 및 경제적응과 생활 만족도[12], 정신건강[13] 등 

주로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으나, 북한이

탈 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의 관

련성을 알아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

모관리행동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외모관리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북한이탈 여성들이 남한사회 적

응에 필요한 건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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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한 서

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

회의 심의(PO1-201410-SB-01-02)를 받은 후 실시하

였다. 연구 대상자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새조위 교육원에 등록된 북한이탈 여성들을 대상으

로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후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여성을 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7을 사용하여 양측검정,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상관관계 및 

회귀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는 최소 134명이 필요하였

고, 본 연구에서는 총 201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가 평가식 측정도구(Self- 

administered method)로 조사 목적에 맞게 설문지 문항

을 구성하여 북한이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

를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측정도구의 내용과 용어를 이

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한 후, 경력 20년 이상

의 하나원 간호사, 간호대학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구

성한  본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외모관심도(Appearance interest)
외모관심도는 외모에 대한 매력을 위해 의복과 화장, 

장신구 등 신체 장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장향미(2010)[8]가 사

용한 도구를 대상자 수준에 맞게 재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을 부여하며, 총 10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장향미(2010)[8]의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69였고, 본 연구에서는 

.925였다.

3.2 외모관리행동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외모관리행동의 주관적 평가 내용은 이인숙과 양윤

미(2015)[14]가 사용한 도구를 대상자 수준에 맞게 재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31개의 문항으로 운동, 섭

식 행위, 헤어관리, 메이크업 등의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

역 외모관리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양윤미 

연구(2015)[14]에서는 Cronbach's α= .869였고, 본 연구

에서 .942, 각 하위 영역별로는 운동 0.75, 섭식 0.85, 헤

어 0.87, 메이크업 0.91, 의복이 0.89였다. 

3.3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가 개발한 도구를 전

병제(1974)[15]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는  Cronbach's α= .81이었다. 총 10개의 문항, 4점 척도

로서 각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을 부여하여 총점 40점 만점으로 총점이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

뢰도는 Cronbach's α= .810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외모관

심도,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

로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들간의 차

이는 t-test 및 ANOVA, 사후 검증으로는 Scheffe‘ 분

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 및 외

모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6.74세로 40대가 38.3%, 50대

가 27.9%, 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2.4%이며, 20대는 

9%로 조사되었다. 남한 입국시 대상자의 17.4%만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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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와 동반 입국하였고, 나머지 82.6%는 미혼이거나 

기혼이지만 혼자 입국하였다.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전체의 67.7%가 남한의 중·고등 과정인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재북시 직업에서는 ‘노동자’가 전체의 

39.3%, ‘무직’이 20.4%, ‘전문직’이 17.4%였다. 비만도에

서는 60.7%가 ‘정상’, 20.9% ‘과체중’, 16.4%가 ‘마름’이 

였으며, ‘비만’으로 조사된 대상자가 2%로 나타났다. 또

한, 체중조절 의도가 있는 응답자는 절반이상인 56.7%

로 조사되었고, 체중조절 의도가 있는 대상자들의 체중

조절방법으로는 운동과 식이요법에 대해 70%이상 응

답하였다. 대상자들의 95.5%는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86.6%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형관심

도에서는 47.8%가 ‘보통’ 혹은 ‘관심있음’으로 응답하였고, 

관심있는 대상자들의 34.4%는 쌍꺼풀 성형을 원하였으며, 

‘지방흡입’, ‘치아교정’도 각각 15.7%로 조사되었다[표 1].

Variables Categories n %

연령
20-29세 18 9
30-39세 25 12.4
40-49세 77 38.3
50-59세 56 27.9
60세 이상 25 12.4

Mean ± SD 46.74±11.31
배우자 동반여부

예 35 17.4
아니오 86 42.8
미혼 80 39.8

교육과정
인민학교 졸업 이하 15 7.5
고등중학교 졸업 136 67.7
전문학교 졸업 33 16.4

전문대학 이상졸업 17 8.5

재북시 직업

무직(혹은 부양) 41 20.4
농업 21 10.4
노동자 79 39.3
전문직 35 17.4
학생 14 7.0

군인 및 기타 서비스 11 5.5

비만도
마름 33 16.4
정상 122 60.7
과체중 42 20.9
비만 4 2.0

체중조절 의도 그렇다 114 56.7
아니다 87 43.3

체중조절방법
(114명)

식이요법 38 33.2
운동 48 42.1

의약품이나 보조식품 11 9.6
기타(두 가지 이상) 23 20.1

흡연 한다 9 4.5
안한다 192 95.5

음주 한다 27 13.4
안한다 174 86.6

성형관심도
있음 32 15.9
보통 64 31.9
없음 105 52.2

원하는 부위
(32명)

쌍꺼풀 11 34.4
코 3 9.3

사각턱 2 6.3
지방흡입 5 15.7
가슴 3 9.3

치아교정 5 15.7
기타 3 9.3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1)

2.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 행동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23.96±4.64점으로 4점 

척도 환산시 2.40±0.77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상자들의 외모관심도는 평균 32.01±7.50점이

며, 5점 척도 환산시 3.20±0.00점이었다. 

외모관리 행동은 전체 평균 82.60±18.08점으로, 5점 

척도로 환산시 2.67±0.97점이며, 하위영역인 의복 

2.93±1.01점, 메이크업 2.80±0.99점, 헤어 2.61±0.97점, 

운동 2.59±0.93점, 섭식 2.37±0.92점의 순으로, 대상자들

은 의복관리 행동과 메이크업은 많이 하지만 운동, 섭

식 행동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Range Mean±SD 4점 환산
자아존중감 10.00-40.00 23.96±4.64 2.40±0.77

min - max Mean±SD 5점 환산
외모관심도 10.00-50.00 32.01±7.50 3.20±0.00

외모관리
행동

31.00-143.00 82.60±18.08 2.67±0.97

하위
영역

운동 10.35±2.81 2.59±0.93
섭식 18.96±5.17 2.37±0.92
헤어 13.07±3.96 2.61±0.97

메이크업 19.62±5.63 2.80±0.99
의복 20.57±5.54 2.93±1.01

표 2.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
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관심

도 및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는 [표 3][표 4]와 같다. 대상

자의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20대인 집단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F=4.068, p=.003), 체중조

절 의도가 있는 집단에서(t=1.979, p=.049),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F=5.560, p=.004). 

대상자의 외모관심도는 연령, 체중조절 의도 및 성형 

관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20대의 외모관

심도가 유의하게 높았고(F=2.937, p=.022), 체중조절 의

도가 있는 집단에서 (t=2.269, p=.024), 성형에 대한 관

심이 있는 집단에서(F=11.745, p<.001) 외모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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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

M±SD
t/F 
(p)

M±SD
t/F 
(p)

연령

20-29세 25.50±4.67a

4.068
(0.003)

35.33±6.21a

2.937
(0.022)

30-39세 23.56±5.16a 32.60±7.84b

40-49세 24.74±4.77a 32.90±7.41b

50-59세 23.93±3.75a 31.07±6.87b

60세 이상 20.88±4.42b 28.44±8.44b

배우자
동반
유무

예 24.34±5.03 0.181
(0.835)

32.46±7.42 1.276
(0.282)아니오 23.97±3.55 32.79±5.07

미혼 23.78±5.49 30.99±9.45

교육
과정

 인민학교 
졸업이하 23.40±6.40

0.183
(0.908)

33.13±7.74

0.415
(0.742)

고등중학교 
졸업 23.89±4.25 32.06±7.40

전문학교 
졸업 24.39±5.04 32.21±7.80

전문대학 
이상졸업 24.12±5.45 30.29±7.90

재북시 
직업

무직(혹은 
부양) 23.95±4.22

0.819
(0.537)

33.09±6.83

1.405
(0.224)

농업 23.24±3.99 31.76±4.86
노동자 23.27±5.01 31.43±8.29
전문직 24.43±4.88 31.71±7.34
학생 25.36±4.83 35.79±6.62

군인 및 
기타 서비스 25.09±3.51 28.82±8.67

비만도
마름 24.73±4.96

2.380
(0.071)

31.45±7.95
0.727
(0.537)

정상 23.31±4.68 31.63±7.66
과체중 25.31±4.18 33.50±6.94
비만 23.00±1.63 32.75±2.87

체중조
절 의도

그렇다 24.52±4.70 1.979
(0.049)

33.05±6.95 2.269
(0.024)아니다 23.22±4.49 30.66±7.99

흡연 유 23.44±2.96 -0.337
(0.737)

29.33±6.00 -1.098
(0.273)무 23.98±4.71 32.14±7.55

음주 유 24.93±3.62 1.168
(0.244)

33.30±5.68 0.954
(0.341)무 23.80±4.78 31.82±7.74

성형
관심도

있음 26.38±4.05a
5.560
(0.004)

36.72±7.03a
11.745
(<0.001)보통 23.75±4.41b 32.97±6.80b

없음 23.34±4.75b 30.00±7.34b

* p< 0.05 , Scheffe a>b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심도 차이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에서는 운동영역이 성형관심

도(F=3.961, p=.02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형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들의 운동점수가 성형관심

도가 보통이거나 관심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섭식 영역에서는 배우자와 동반 입국한 대상자들의 섭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3.315, p=.038). 헤어

관리 행동은 연령, 재북 시 직업 및 성형 관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0대(F=2.524, p=.042), 재북

시 학생 집단(F=2.336, p=.043)에서 헤어관리 행동 점수

가 유의하게 높았고, 성형에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 그

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헤어관리 행동이 유의하게 높았

다(F=9.496, p<.001). 메이크업, 의복관리 행동에서도 

연령, 성형관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

령에 따라 20대 집단은 메이크업 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F=5.276, p<.001), 성형관심도가 있는 집단에서 

메이크업 행동이 유의하게 많았다(F=12.875, p<.001).  

의복관리 행동은 20대 집단에서 60대 이상 집단에 비해 

의복관리 행동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F=3.008,  p=.019), 성형관심도가 있는 집단에서 보통

이거나 관심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의복 관리 행동 

점수가 높았다(F=11.306, p<.001)[표 4]. 

4. 일반적 특성과 제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도(r=.359, p＜.001), 외

모관리행동(r=.382, p<.001), 연령(r=-.196, p=.005), 체

중조절의도(r=-.139, p=.049), 성형관심도(r=.205, p=.003)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모관심도는 외모관리행

동(r=.649, p<.001), 연령(r=-.221, p=.002), 체중조절의

도(r=-.159, p=.024), 성형관심도(r=.352, p<.001)와 상관

관계가 유의했다. 외모관리행동은 연령(r=-.220, p=.002), 

체중조절의도(r=-.1445, p=.041) 및 성형관심도(r=-.290, 

p<.001)와 상관관계 있었으며,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체중조절의도(r=.142, p=.045), 성형관심도(r=.248, p<.001)

와 유의하였고, 체중조절 의도는 성형관심도(r=0.141, 

p=.046)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외모관심도와 자아존중감을 

선택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 잔차의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369으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고, 독립변수

의 상관계수는 0.008～0.649로 0.80이상인 변수가 없어 

변수들이 독립적임을 확인했으며, 공차한계(tolerance)

가 0.805～0.993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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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범
주

외모관리행동
운동 섭식 헤어 메이크업 의복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연령

20-29세11.39±2.64
1.028
(0.394)

19.11±5.26
0.592
(0.669)

15.78±2.84a

2.524
(0.042)

23.89±5.29a

5.276
(<0.001)

23.56±3.71a

3.008
(0.019)

30-39세10.68±3.28 19.12±5.40 13.16±4.56ab 19.28±5.53b 20.04±5.68ab

40-49세 9.99±2.63 18.79±4.98 12.86±4.24ab 20.12±5.12ab 20.96±5.76ab

50-59세10.38±2.60 19.55±4.97 12.77±3.30ab 18.89±5.54b 20.48±4.71ab

60세이상10.36±3.35 17.68±6.01 12.36±3.97b 19.56±5.67b 17.92±6.57b

배우자
동반유무

예 10.86±2.94 1.169
(0.313)

20.63±4.64a
3.315
(0.038)

13.49±4.13 0.590
(0.555)

19.40±5.95 1.382
(0.253)

20.71±6.33 1.629
(0.199)아니오 10.45±2.25 19.11±4.41ab 13.23±3.53 20.29±4.59 21.28±4.58

미혼 10.03±2.81 18.00±5.94b 12.71±4.31 18.84±6.51 19.74±6.06

교육과정

인민학교 
졸업이하 10.40±3.78

2.067
(0.106)

20.00±5.94

1.035
(0.378)

14.40±2.85

2.283
(0.080)

22.13±6.69

1.999
(0.115)

21.93±6.22

1.320
(0.269)

고등중학
교 졸업 10.15±2.66 18.80±5.02. 13.18±3.88 19.68±5.41 20.74±5.40
전문학교 
졸업 11.42±2.74 19.79±5.40 13.12±4.53 19.00±6.13 20.39±5.29

전문대학 
이상졸업 9.82±2.86 17.41±5.18 10.94±3.78 17.41±5.33 18.29±5.54

재북시 
직업

무직
(혹은부양)10.07±2.18

2.195
(0.056)

18.39±3.90

1.666
(0.145)

13.88±3.15ab

2.336
(0.043)

20.66±5.41

2.164
(0.060)

21.56±4.66

1.499
(0.192)

농업 10.62±2.31 21.00±5.10 13.00±2.79ab 20.38±4.06 20.48±4.62
노동자 10.05±3.04 18.35±5.17 12.11±4.17b 18.75±5.79 19.72±5.79
전문직 11.06±2.69 19.91±5.76 13.54±4.52ab 18.91±5.73 20.89±6.51
학생 11.86±2.96 19.86±5.57 15.29±3.02a 22.93±6.12 23.14±4.47

군인 및 
기타 
서비스

8.91±3.33 16.91±6.14 12.73±4.84ab 17.45±6.12 18.82±5.47

비만도
마름 10.06±2.98

0.702
(0.552)

17.85±5.94
0.579
(0.629)

13.45±4.18
0.493
(0.688)

20.79±6.90
1.031
(0.380)

21.21±6.33
1.554
(0.202)

정상 10.31±2.88 19.16±5.15 12.81±3.90 19.47±5.33 19.91±5.46
과체중 10.81±2.40 19.12±4.60 13.40±4.10 18.67±5.76 21.83±5.17
비만 9.25±3.40 19.25±5.62 14.25±2.22 21.50±2.08 22.00±2.45

체중조절 
의도

그렇다 10.62±2.71 1.565
(0.119)

19.43±4.80 1.558
(0.121)

13.52±4.05 1.848
(0.066)

20.03±5.48 1.345
(0.180)

21.15±5.46 1.713
(0.088)아니다 10.00±2.91 18.29±5.58 12.48±3.77 18.94±5.64 19.80±5.59

흡연 유 11.11±3.66 0.829
(0.408)

21.22±5.38 1.361
(0.175)

12.67±3.35 -0.312
(0.755)

19.56±5.41 -0.001
(0.999)

20.00±5.52 -0.313
(0.754)무 10.32±2.77 18.83±5.15 13.09±3.99 19.56±5.70 20.59±5.56

음주 유 11.15±2.32 1.589
(0.114)

20.59±4.18 1.801
(0.073)

14.67±2.60 3.315
(0.003)

21.96±4.53 2.397
(0.017)

22.22±4.90 1.676
(0.095)무 10.23±2.86 18.68±5.27 12.82±4.08 19.18±5.75 20.31±5.60

성형
관심도

있음 11.56±2.37a
3.691
(0.027)

20.44±5.17 2.341
(0.099)

15.75±3.68a
9.496

(<0.001)
23.72±4.81a

12.875
(<0.001)

23.94±4.23a
11.306
(<0.001)보통 10.22±2.70b 18.05±4.86 12.48±4.02b 19.66±5.36b 21.31±5.15b

없음 10.07±2.92b 19.02±5.28 12.61±3.69b 18.23±5.51b 19.09±5.62b

* p< 0.05,  Scheffe a>b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inflation factor, VIF)도 기준값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독립 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대상자의 외모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6]과 같다. 외모

관리행동에 대해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79.898 p<.001), 외모관심도

(β=0.588, p＜.001), 자아존중감(β=0.171, p=.003)이 대

상자의 외모관리행동을 44.7% 설명하였다. 

외모관심도
외모

관리 행동
연령

체중
조절 의도

성형
관심도

자아
존중감

.359**
(<.001)

.382**
(<.001)

-.196**
(.005)

-.139*
(.049)

.205**
(.003)

외모
관심도 1 .649**

(<.001)
-.221**
(.002)

-.159*
(.024)

.352**
(<.001)

외모
관리
행동

1 -.220**
(.002)

-.144*
(.041)

-.290**
(<.001)

연령 1 .142*
(.045)

.248**
(<.001)

체중
조절 
의도

1 .141*
(.046)

* p< 0.05,   ** p< 0.001 

표 5.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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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변인

B S.E β t p R2
Adj.
R2

F(p)

외모
관심도 1.414 0.136 0.588 10.375 <.001

0.447 0.441 79.898
(<.001)자아

존중감 0.663 0.220 0.171 3.014 .003
* p<0.05
종속변수 : 외모관리행동
VIF 1.007-1.148

표 6.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V. 논 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북한이탈 여성들은 무엇보다

도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이주민으로서, 남한사회

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외모 

관심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대상자의 22.9%가 과체중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비만도는 카우프 지수 비만도 계산법에 의

해 체질량 지수 25%이상이면 과체중으로 판단하며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평가를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16]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여성의 비

만 유병율이 25.1%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에게는 자가 기입으로 신장과 체중을 작성하게 하였으

므로 주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체중 이상의 대

상자들에게 건강을 위한 교육이 정상체중 및 건강한 미

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한편, 대상자의 

절반가량인 47.8%에서 성형에 대한 관심이 ‘보통’이상

의 수준이었는데,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북

한이탈 여성들도 외모중심 사회를 의식한 결과라고 생

각한다.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성형 의도는 높

아진다[17]. 북한이탈 여성들이 이주민으로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과 차별 극복을 사회적 분위기에 따

른 외모관리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하는 적응 교육이 필

요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사

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북한이탈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연령, 체중조절 의도 및 성형관심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상자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았는데(F=4.068, p=.003), 결

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F=2.613, p<.001)[18]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 이탈 과정과 남

한 적응과정에서 축적된 어려움은 북한이탈 젊은 여성

들에 비해 노인 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추었을 것이

라 추측한다. 따라서 북한이탈 노인 여성의 자아 존중

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체중조절 의도가 있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았는데(t=1.979, p=.049), 체중조절 의도가 있는 경우 

자신의 외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외모관리행동을 통

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신체 불만족과 불건강한 체중감량 

행위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19], 사회적 분위기에 따

른 지나친 마른몸매 선호가 아닌 건강을 위한 체중조절

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성형관심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는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F=5.560, 

p=.004). 북한이탈여성들은 타인의 평가나 시선을 더욱 

많이 느끼는 이주민으로서,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가 성형수술 등을 통한 왜곡된 신체상을 추구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외모관심도는 연령에 의한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 관심도가 높았다

(F=2.937, p=.022). 이는 젊은층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

심도가 높고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 모

습과 자신의 모습을 향상시키도록 동기화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20][21]. 외모관심도는 체중

조절 의도와도 차이를 보여 체중을 조절하려는 집단에

서 외모관심도가 높았는데(t=2.269, p=.024), 이러한 결

과는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체중조절을 중요하게 생

각한다는 이경숙[22]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한

국사회의 외모중시 현상을 인지함에 따른 심미적 체형

관리로서의 체중조절이 아닌 건강을 위한 체중조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탈 여성의 외모관심도는 성형관심도에 따른 차이를 보

이고 있다(F=11.745, p=.001). 성형에 관심이 있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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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외모관심도가 높은 것은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

의 분위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성형수술

에 대한 관심은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력 있는 

변수[17]가 되므로, 사회적 기준에 의한 외모를 맞추기 

위해 지나친 성형의도가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아야 한

다. 이에 북한이탈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

는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과 웰빙이 겸비한 외모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외모관심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이 다양하

게 이루어지는데[23], 본 연구에서 북한 이탈 여성의 외

모관리행동 하위 영역별로 차이를 검정한 결과, 운동 

영역에서는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이 운동을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691, p=.027). 자신의 체

형에 대한 관심이 운동 행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나치게 날씬함만을 기준으

로 체중을 줄이려는 운동보다는 건강 증진을 위한 외모

관리가 되어야 한다. 섭식 영역에서는 배우자 동반 입

국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F=3.315, p=.038). 

기혼자들의 외모관리 행동이 더 많다는 유해숙[24]의 

연구 결과와 같이(t=9.314, p<.001), 본 연구에서도 기혼

여성 중 배우자와 동반 입국한 북한이탈 여성의 섭식행

위가 미혼인 집단보다 높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배우

자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정서, 신체적 안녕에 중

요한 원인을 제공[25]해 주는 지지자로서, 북한이탈 여

성들에게 배우자의 동반 입국은 외모관리의 섭식 행동

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타인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외모관리 

영역 중 헤어관리 행동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여성들의 

정신적, 물질적 변화를 나타내어 주었으며, 영향력 있는 

신체 외모 변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재북 

시 직업, 성형관심도와 헤어관리 행동이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북한이탈 여성의 헤어관리 행동이 가

장 많았다(F=2.524, p=.042). 이는 조선영, 황승민[26]의 

연구에서 실제연령과 지각연령이 보두 낮을수록 헤어

관리 행동이 많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젊은 연령층의 

헤어관리샵 접근의 용이성과,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추

구하려는 높은 욕구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재북 시 학생이었던 집단에서 헤어관리 

행동이 가장 많았으며, 노동자의 헤어관리 행동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F=2.336, p=.043), 유해숙

[24]에 따르면 직업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이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보고하였고(F=16.441, p<.001), 현원정[27]

은 전문직 직업의 여성이 헤어관리 행동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F=4.096, p=.001). 본 연구 결과 역

시 노동자나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보다 전문직 종사자

들이 헤어관리 행동이 많음을 알 수 있어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헤어관

리 행동이 유의하게 많은 것은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형에 대한 관심

은 대중매체의 영향과 또래 지인들의 영향에 의하며

[28], 이러한 관심들이 서로 교류되는 과정에서 성형에 

대한 관심이 없는 집단보다는 헤어관리 행동 등의 외모

관리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메이크업과 의복관리 영역에서 본 연구결과 북한이

탈 여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메이크업 및 의복관리 행

동이 유의하게 많았다(F=5.276, p<.001, F=3.008, p=.019, 

respectively). 본 연구 대상자인 20-30대의 북한이탈 

여성은 입국 후 지역사회로 정착함에 있어 주 경제활동 

대상자로서, 50대 이후의 대상자보다는 일과 취업을 통

한 경제적 적응을 위해 헤어스타일과 더불어 메이크업 

및 의복 관리 행동 등 전체적인 이미지 메이킹 활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

단에서 메이크업과 의복관리 행동도 많다는 본 연구의 

결과(F=12.875, p<.001, F=11.306, p<.001, respectively).

는 홍수남[23]의 연구에서 외모관심도가 많으면 전반적

인 외모관리 행동과 미용성형에 대한 유행을 지향한다

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남한으로 입국하여 경제적· 심리적 적응과 자립 활동 

그리고 대인관계 활동 등에서 이주민에게 향하는 부정

적인 시각으로 차별 당하지 않기 위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외모관리 

행동은 이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도(r=.359, p<.001)

와 외모관리행동(r=.38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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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에 적

극적이라는 강명주[1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북

한이탈 여성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외

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향상시키는 활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고, 북한이탈 여성 역시 남한사회에서 적응하

며 살아가는데 외모에서 주는 긍정적 이미지를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연령과 외모관심도(r=-.221, p=.002), 자아존중감

(r=-.196, p=.005)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어린 연령일

수록 외모관심도가 높다는 선행연구[29]를 일부 지지하

였다. 하지만 사회적 흐름은 노령화에 대한 변화를 적

극적으로 대처하려 하며, 외모를 가꾸기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이탈 중, 노년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

는 것은 남한 사회 적응과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체중조절 의도는 자아존중감과 부

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r=-.139, p=.049), 체중조절 의

도는 자신의 체중에 대한 불만족이 체중을 감량하겠다

는 의지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불

건강한 체중 조절 행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19]를 일부 지지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상

자들이 약물이나, 불건강한 섭식 방법 등으로 체중을 

조절하지 않도록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에 대한 관심이 외모관심도

(r=.352, p<.001), 자아존중감(r=.205, p=.003) 및 체중조

절 의도(r=.141, p=.046)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성형에 대

해 관심이 높다는 조기여와 황윤정[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미용성형을 수용하는 유일한 예측요인

이 전반적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30]이므로 자신

에 대한 평가가 대중매체와 사회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릇

된 사회적 인식으로 무분별한 성형의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외모관심도,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변인들이 보고되고 

있는데[19],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심도와 자아존중감이 

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을 44.7%를 설명하였다. 외모관

심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북한이탈 여

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적극적이었고, 이는 곧 사회생활

에 필요한 외모관리행동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과 자아

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상자들이 자신의 외모와 신

체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때,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고립감과 차

별극복을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외모관리에만 치중되

지 않고,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적극적인 외

모향상의 노력을 한다면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의 

새로운 문화 적응과 심리적응에 도움을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

동과의 관련성 및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40

점이며, 외모관심도는 5점 만점에 3.20점이었다. 외모관

리행동은 5점 만점에 2.67점으로, 대상자들은 메이크업

과 의복 관리를 많이 하지만 운동과 섭식 관리 행동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는 연령, 체

중조절의도 및 성형 관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외모관리행동에서는 외모관리 하위 영역별 차이는 

있으나, 연령, 성형관심도, 재북시 직업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연령과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모관심도 

역시 외모관리행동,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

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모관리행동은 연령, 체중조절

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외모관심도와 자아존중감은 대상자의 외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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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동을 44.7% 설명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표본 선정이 일

부 북한이탈 여성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북한이탈 여성

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가 기입

식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주관성과 응답 편

의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북한이탈 주민 중 (사)

새조위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의 필요성도 있

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북한이탈여

성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올바른 외모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중재의 효과성 

검증과 추후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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